
역사와 나 ~베이징과의 기연(奇縁)과 기연(機縁) 

아오야마 하루토시（青山治世） 

 

원문은 일본어. 번역: 최고은 

 

1976 년 9 월 9 일, 현대 중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마오쩌둥이 베이징에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한달 반 정도 전인 7 월 25 일에 기후현 오가키시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4 년 전 베이징을 

방문하여 일중 국교 정상화를 이룩한 다나카 가쿠에이가 록히드 사건으로 체포된 건 이틀 뒤인 7 월 

27일이다. 다음에 소개할 경위로, 훗날 나는 중국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베이징은 

제 2 의 고향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베이징과 묘한 

인연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요즘은 잘 꺼내지 않지만,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80 후後(바링허우)’라고 불리는 1980 년 이후에 

태어난 중국인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종종 ‘마오쩌둥 주석과 1 개월 반쯤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마오쩌둥은 해외 유학 경험이 없지만, 마오에 이어 이인자였던 

저우언라이가 스무 살 전후에 일본에 유학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국교정상화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와 굳은 악수를 나눈 저우 총리는 1976 년 1 월에 사망한 까닭에 아쉽게도 같은 시대를 

살지 못했다. 

 

내 전문 분야는 중국 근현대사, 특히 정치외교사이다. 내가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철들 

무렵부터 만주사변에서 일중전쟁에 이르기까지 징병으로 중국에 세 번 출정했던 

할아버지(1904~1996)에게서 중국이며 전쟁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이웃에는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고, 일본은 그런 중국과 전쟁을 벌였으며 친근한 존재인 할아버지도 

전쟁에 관련되어 있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애초에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런 막연한 

의문에서 중국과 그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내가 중국을 처음 방문한 건 1998 년, 대학 4 학년 5 월이었다. 

목적지는 베이징.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출신으로 당시 재적하던 

대학에서 교양과목인 역사학을 가르치던 미즈노 아키라(중국명 

리밍, 1926~2016) 선생님이 데려가 주셨다(미즈노 선생님은 

1 학년 때 세미나 담임 선생님이셨다). 장작림, 장학량 정권을 

연구하셨던 분인데, 국공내전 끝에 국민당과 함께 타이완으로 

건너갔다가, 일본으로 유학,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셨다. 당시 이미 연세가 70 세가 더 되셨는데, 

선생님과 함께한 덕분에 그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청나라의 

별궁 이허위안(頤和園)의 일각, 북동쪽 모퉁이에 있는 

지칭쉬안清軒에 묵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첫 중국 방문에 

청조 말기에 권세를 자랑했던 서태후가  

애용한 이허위안에서(1998년) 

왼쪽이 필자, 오른쪽이 미즈노 아키라 선생 

 



이허위안에서 묵을 수 있었던 건 무척 행운이었다.  

 

마침내 베이징에 유학할 수 있게 된 건 7 년 후인 2005 년 8 월이었다.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유학한 지 2 년 반 동안 청사 연구소가 있는 중국인민대학에 고급 연수생으로 재학하면서 근대 

중국의 해외 영사 설치 과정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 준비를 진행했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만기로 

퇴학하고 나서 유학한 지 벌써 29 살이 되어서 유학지에서 교류한 중국 대학생들은 10 살 정도 

연하인 '개혁 개방'으로 인한 고도 경제 성장 속에서 자란 '80 년대생' 젊은이들이었다(첫 1 년은 

역시 10 살 연하의 한국인과 유학생 기숙사에서 룸메이트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박사과정까지 

오가키의 본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본가를 떠나서 오랫동안 생활한 것은 베이징이 

처음이었다. 나중에 베이징을 제 2 의 고향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기 반년 전인 2008 년 2 월에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귀국한 나는 첫 번째 

고향인 기후현에 있는 현립 고등학교에서 지리 역사과 교원(임시직)으로 2 년간 근무한 뒤 일본 

학술진흥회(학진)의 특별연구원(PD)으로 채용되어 소속 대학이 자리한 도쿄로 왔다. 2012 년부터는 

현재 소속된 아시아대학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대로 15 년 가까이 도쿄에 살고 있다. 

유학을 마치고 나서도 학회 참가나 사료 조사 등으로 거의 매년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데, 연구 

대상으로도 베이징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학진 특별연구원을 마치고 아시아대학에 취직하기 직전인 

2 월 말, 고등학교 시절의 은사인 가나사키 구니오 선생님(「현대사회」를 가르치신 지리 

선생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내 조부가 전전에 베이징에서 『순천시보』라는 

신문사에서 일했던 것 같은데, 자네가 중국 근대사 연구를 하고 있으니 조부에 대해 알아봐 주지 

않겠나」라는 부탁을 받았다. 『순천시보』는 1901~30 년에 일본인이 베이징에서 경영하던 중국어 

신문으로(베이징은 과거 순천부라고 불렸다), 선생님의 조부님은 가나사키 스구루(金崎賢, 

1878~1962)라는 분인데 이 신문의 주필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흔히 있는 대륙에서 온 '인양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해 보니 

『순천시보』의 마지막 주필(1919~1930)을 맡은 것 외에도 그 후에는 전전 만주의 대표적인 

일본어 신문인 『만주일보』(훗날 『만주일일보』)의 주필과 논설 위원장도 맡는 등 전쟁 전 일중 

미디어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천시보』의 주필로 베이징에 

가기 전에는 일본에서 『요미우리신문』의 편집장과 주필도 맡았으며, 1930 년대부터 40 년대 

전반까지 일본에서 발행되던 각종 언론지에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다수의 논설을 발표했던 

언론인이기도 했다. 

가나사키 스구루는 일본 패전 후인 1947 년에 귀국하였는데, 고향은 후쿠이현이었으나, 동생이 

살고 있던 기후현 오가키시에 자리를 잡았고 1962 년에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장남 아키라는 같은 

시 중학교에서 미술 교사가 되었고(아버지가 같은 중학교에서 그분에게 미술을 배웠다는 걸 6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졸업 앨범을 보고 알게 되었다), 손자 구니오는 오가키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릿쿄대학을 나와 고향인 기후현의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나는 그 선생님에게서 사회를 

배운 것이다.  

가나사키 스구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을 무렵, 같은 세대로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세키 



도모히데(현재 쓰다주쿠대학 준교수)에게 가나사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가나사키도 중요하지만 

『순천시보』자체도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어서, 곧 그와 함께 '『순천시보』 

모임'이라는 연구회를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모임 멤버들의 협력을 얻어 2017 년에는 

『『순천시보』 논설・사설목록』(아오야마・세키 엮음, 도요분코)을 편집・출판하였고, 현재는 

논문집 간행을 준비하고 있다(이상, 졸고 「일본에서의 중국연구의 인연과 기연: 『순천시보』와 

가나사키 스구루」『중국연구월보』2016 년 1 월호 https://spc.jst.go.jp/cad/literatures/12601 도 

참조). 

2023 년 가을, 중국 근세・근대사를 연구하는 호리치 아키라(기타큐슈시립대학 교수)가 중심이 

되어 베이징사연구회가 만들어졌다. 호리치 씨는 나보다 먼저 베이징의 중국인민대학에 

고급진수생(高級進修生)으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2023 년 여름에 『청나라 시기 베이징의 

수도사회: 식량, 화재, 치안』(규슈대학출판회)을 출간했다. 그때까지 일본에 만주, 상하이, 톈진 

등의 도시사 연구회는 있었지만, 베이징사 연구회는 없었다(꽤 오래전에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찾지 못했다). 한때 베이징에 유학하여 제 2 의 고향이라고 불렀고, 베이징과 

인연이 있는 『순천시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해서 나도 참가하기로 했다. 

이 연구회의 제 1 회 모임은 2023 년 10 월 28 일 도쿄대학 혼고 캠퍼스에서 열렸고, 그곳에서

이마이 사다오 씨를 만났다. 이마이는 전시 일본의 대중국 정책, 특히 '평화 공작'에도 관여한 육군 

소장 이마이 다케오의 아들로 순천시보의 모임에도 창립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영향으로 대면으로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오랜만의 재회였다. 

그러나 이듬해 2 월, 갑자기 부고를 접했다. 

이마이 씨와 친분이 있으며, 『중국전문기자의 일중관계사: 오타 우노스케를 

중심으로』(호세이대학 출판국, 2025 년)을 출판한 시마다 다이스케 씨(도요문고 장려연구원)의 

권유로 2024 년 5 월에 이마이 씨의 성묘를 하게 되어 나도 참가했다. 묘소는 다마 영원에 있는

데, 그때 우연히도 『순천시보』의 초기 주필이었던 이치미야 후사지로(一宮房治郎, 1884~1948)

의 묘를 찾아 명함첩에 자세한 내용을 적은 명함을 넣어 두었다. 그 뒤로 반쯤 잊고 있었는데, 1 

년 가까이 지난 올해(2025 년) 3 월 손자인 이치미야 아야히코(나고야대학 명예교수)로부터 메일

로 연락을 받아 얼마 전 만날 수 있었다. 

이치미야 후사지로는 일본 동아동문회가 중국에 설치한 동아동문서원 출신으로 졸업 후에는 

『아사히신문』 기자를 거쳐 베이징의 『순천시보』, 선양의 『성경시보』의 주필이 되었고, 후

에 중의원 의원, 해군 정무차관 등을 역임한 이른바 '미디어 의원' 중 한 명으로, 종전 후 동아동

문회 해산 당시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이치미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고, 『순천시

보』, 『성경시보』, 동아동문회와의 관계 등도 포함하여 중국 근현대사, 일중관계사와의 관계에서

도 향후 조사를 진행해보고 싶다. 

앞서 언급한, 2016 년에 쓴 칼럼의 결론에서 나는 “전전기에 중국 대륙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일본에는 전후 70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단순한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일중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 연구의 씨앗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평범한 서민의 한 사람인 나의 

조부는 징집되어 병사로서 중국에 건너갔고, 나도 평범한 유학생으로 중국에 건너갔지만, 많은 

은사와 연구 동료들과의 만남으로, 중국 근현대사, 일중관계사 연구를 심화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묘한 인연들이 기회가 되어 역사 연구의 폭과 깊이가 생겨나간다는 

것을, 전후 80 년이 되는 올해 새삼 느끼고 있다. 

 

■아오야마 하루토시(青山治世) 

1976 년 기후현 오가키시 출생. 1999 년 아이치학원대학 문학부 역사학과 졸업. 2004 년 동 대학원 

문학연구과 역사학 전공 박사 후기과정 만기 퇴학. 박사(문학). 2008 년부터 기후현의 현립 

고등학교에서 2 년간 강사로 근무한 뒤, 2010 년에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PD), 2012 년에 

아시아대학 국제관계학부 국제관계학과 전임강사가 되었고, 2016 년부터 준교수. 전문은 중국 

근현대사,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일중관계사. 주요 저서로는 『근대 중국의 재외 영사와 아시아』 

나고야대학출판회, 2014 년, 『사절 일기 시대: 청말의 중국과 외교』 나고야대학출판회, 

2014 년(공저), 『동아시아 국가와 근대 세계』 〈지금을 알고, 현대를 생각하는 야마카와 역사 강좌〉 

야마카와출판사, 2025 년(공저) 등이 있다. 

 




